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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2019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신입생 현황 분석 보도자료(2019.10.15.)

서울대 입학 기회 영재고가 일반고
보다 89배 높아...
▲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‘대학알리미’에서 제공하는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생 현황과

‘학교 알리미’의 고교 현황 자료를 토대로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현황을 분석함.

▲ 이번 분석은 영재고-과학고-국제고-외고-자사고-일반고로 서열화되어 있는 고고체제

가 대학 입학에 어떤 특권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것임.

▲ 그 결과 고교 유형별 학생 수 대비 서울대 입학생 수 비율을 내면 일반고(0.40%)에 비

해 영재고(35.6%)는 약 89배, 과학고(8.94%) 약 22배, 외고/국제고(4.33%) 약 11배, 자

율고(1.50%) 4배가 차이남.

▲ 2019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70.1%가 서울과 경기였으며,

수도권의 사교육 과열지구 10개 시구 출신이 49.5%였음. 즉 부모의 지역적, 경제적 배

경이 영재학교 물론이고 서울대 입학으로 이어지는 상황임.

▲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・외고・국제고 일반고 전환 추진은 물론이고 부모의 지역적, 경
제적 배경이 대물림되는 통로가 되고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

것을 촉구함.

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9명이 교육 제도를 통해 부모의 직업, 경제력, 출신학교 등의 특권

이 대물림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.(9월 3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리얼미터

에 의뢰해 실시한 ‘특권 대물림 교육’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) 사교육걱정없는세상(이

하 사교육걱정)은 이러한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제도에

특권이 대물림되는 실태를 연속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. 특히 영재학교→

과학고→국제고→자사고→외고→일반고로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체제를 통해 특권이 형성

되는 실태를 알리기 위해 고교 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을 분석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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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교육걱정은 ‘대학알리미’와 ‘학교알리미’의 고교현황 자료를 토대로 고교유형별로 서울대

입학생 현황을 분석했습니다. ‘대학알리미’에 나와있는 서울대학교의 출신고교 유형별 현황

과 ‘학교알리미’를 통해서 파악한 고교유형별 학생 수 현황을 분석하여, 유형별로 서울대학

교 입학 비율의 격차를 분석했습니다. 고교 유형에 따른 서열화를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

는 영재학교, 과학고, 전국단위 자사고, 국제고, 외고, 광역단위 자사고, 자율형공립고, 예체

고, 특성화고, 일반고로 분류해 분석을 해야 하지만 대학알리미에서는 전국단위 자사고, 광

역단위 자사고, 자율형공립고를 통합해 자율고로 분류하고 있어 자사고를 세부적으로 나누

어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.

■ 고교 유형별 학생 수 대비 서울대 입학생 수 비율을 내면 일반고(0.40%)에 비해 영

재학교(35.6%)는 약 89배, 과학고(8.94%) 약 22배, 외고/국제고(4.33%) 약 11배, 자율

고(1.50%) 4배가 차이남.

서울대 입학자 중 일반고 출신은 49.4%,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는 18.7%, 자율고는 19.3%,

영재학교는 8.6%입니다. 이러한 수치는 언뜻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뽑히고 특권 고교 학

생들은 그 비율이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들의

수가 훨씬 많으니 전체 학생들의 수에 비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대학에 합격하는지

를 파악해 보면, 서울대학교가 특권 학교 학생들을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

일반고
특수목적고

특성화고 자율고 영재학교
과학고 외국어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

49.4 4.2 9.2 5.3 0 0.2 19.3 8.6

[표 1] 서울대학교 출신고교 유형별 현황 – 입학생 대비 비율

서울대학교의 2019학년도 입학생을 학교 유형별로 분석하면 일반고 학생들 중 0.4%의 학

생만이 입학한 반면, 과학고는 9%에 가까운 학생이 입학했습니다. 이는 일반고에 비해 과

학고가 약 22배 높은 수치입니다. 일반고에 비해 외국어고는 11배, 예술체육고는 7배, 영재

학교는 무려 89배가 높은 수치입니다. 이를 단순하게 해석하면 영재학교에 입학하면 서울

대에 입학할 확률이 일반고에 비해 무려 89배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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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2018학년도
고3 학생수*(명)

2019학년도 서울대 
합격자 수(명)

학생수 대비 
합격자  비율(%)

일반고 425,652 1,698 0.40

영재고 825 294 35.6

과학고 1,610** 144 8.94

외고/
국제고 7,319 317 4.33

자율고 44,323*** 664 1.50

[표 2] 고교 유형별 서울대 입학 실적 차이

-자료: 대학알리미, 학교알리미 자료를 통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분석
* 각 고교유형별 2018년 3학년 학생 수에서 각 고교유형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나눈 수치임. 
** 과학고의 경우는 2학년 조기졸업 제도가 있으므로 2학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
*** 자율고의 경우 전국단위 자사고, 광역단위 자사고, 자율형공립고의 인원을 합친 수치임.

[그림 1] 학교유형별 학생수 대비 합격자 비율

■ 2019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70.1%가 서울과 경기였으며,

수도권의 사교육 과열지구 10개 시구 출신이 49.5%였음. 즉 부모의 지역적, 경제적 배경

이 영재학교 물론이고 서울대 입학으로 이어지는 상황임.

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19학

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중학교 출신지역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. 그 결과 70.1%가 서울과

경기의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현재 전국의 영재학교는 경기과학

고, 광주과학고, 대구과학고, 대전과학고, 서울과학고,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, 인천과학예술

영재학교,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총 8개교가 있으며 각 학교별로 80～130명을 선발하고 있

습니다. 2019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는 총 834명으로 이 학생들의 출신 중학교

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중학교 출신 입학자가 전체(834명)의 70.1%(5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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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)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.

[그림 2] 2019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출신 중학교 지역 비율

더욱 놀라운 것은 사교육 과열지구로 알려진 서울과 경기의 10개 지역에서 전국 8개 영재

학교 신입생의 49.5%가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영재학교 입학생들의 출신학교가 위

치한 시·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시·구의 입학생은 전체 입학생(834명)의

49.5%(413명)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서울은 상위 5개 구(강남구, 양천구, 노원구, 서초구,

송파구)가 전체 서울 지역 입학생(319명)의 69.9%(233명)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는 상위

5개 시(고양시, 성남시, 용인시, 안양시, 수원시)가 전체 경기 지역 입학생(266명)의

71.4%(190명)를 차지하고 있어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의 쏠림현상이 심각함을 확인할 수

있었습니다.

[그림 3] 2019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출신 중학교 지역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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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해보면 영재학교 입학생의 출신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

서도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절반가량으로 볼

수 있는 것입니다. 즉 부모의 지역적, 경제적 배경이 영재학교 합격으로 이어진다고 해도

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배경이 영재학교 입학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

라 재학생의 3분의 1이상(35.6%)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특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. 이

러한 특권 트랙에 진입하기 위해 초등학생이 사교육기관을 통해 고교 수학은 물론이고 대

학 정수론과 조합론을 선행학습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.

이러한 문제는 영재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재학교 입시에서 불합격하면 그 다음

으로 대학 진학에 용이한 과학고로, 과학고 입시에서 떨어지면 차차선책인 ‘국제고・외
고・자사고’ 입시로, 앞선 선택지에서 모두 불합격하면 일반고로 진학하게 되는 열패감을

맛보게 하는 심각한 고교서열화 문제로 고착화되었습니다. 최근 교육부가 당・정・청에 시
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자사고, 외고,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안을 보

고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판단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멈

추지 않고 정부는 고교 서열의 정점에서 심각한 입시 경쟁 문제와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

를 야기하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.

2019. 10. 15. (사)사교육걱정없는세상
(공동대표 송인수, 윤지희)

※ 문의 :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진(02-797-4044/내선번호 502)


